
오키도마리 도로(요즈쿠하데) 

 

그림처럼 아름다운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인 니시타는 과거 이와미 

은광과 유노쓰항, 오키도마리항을 연결하는 역참 마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

곳입니다. 은이 이 길을 따라 해안으로 운반된 것은 16 세기 후반의 40 년 동안에 

불과했지만, 19 세기 후반까지 이 길은 은광을 오가는 물류의 주요 경로였습니다. 많은 

사람이 이곳을 지나면서 니시타의 찻집과 역참, 술집 등이 번창했으며 정기적으로 

열리던 시장에는 근교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. 

 

마을의 위쪽 구석에는 상업의 신 에비스를 모신 가미이치 에비스 사당이 있습니다. 

지역민들은 이 작은 사당에서 시장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. 또한 화재를 막기 위해 

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에 기도를 드리거나 도로변에 안치된 석조불상에 안전을 

기원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서민들이 신앙으로 믿었던 다양한 대상들은 지금도 그 

자리에 남아 있습니다. 수확한 벼를 천일동안 건조시키는 ‘요즈쿠하데’라는 옛날 

그대로의 전통 기법도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. 니시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

이 방식은 사용하는 목조 틀이 올빼미와 닮았다고 해서 지역 방언으로 ‘올빼미’를 

뜻하는 단어 ‘요즈쿠’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. 


